
제품유형에 따른 웹쇼핑 소비자의 조절초점성향 분류 231

제품유형에 따른 웹쇼핑 소비자의 조절초점성향 분류

백 종 범†․한 정 석†․장 은 영††․김 용 범††․최 자 영†††․이 수 원††††

요 약

소비자 행동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성향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라는 두 가지 조절초점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 두 가지 성향은 다양한 영

역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추천에서 Cold Start 문제의 최소화 및 추천

알고리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조절초점이론을 적용한다. 이를 위하여, 웹쇼핑 로그로부터 소비자 별 행동변수, 정보탐색활동성 지수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소비자 조절초점성향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IT 융합 연구로서 소비자행동 이론의 시스템화 가능성을 입증하

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을 적용한 IT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키워드 : 조절초점이론, 제품유형, 분류, 개인화, 웹쇼핑로그, 사용자 모델링, 정보탐색활동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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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consumer behavior theory, human propensity can be divided into two regulatory focus types: promotion and prevention.

These two types have much influence on the consumer’s decision in many diverse areas. In this research, we apply regulatory focus

theory to personalized recommendation to minimize the cold start problem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ecommendation algorithms.

To achieve this goal, we extract the consumer behavior variables and information exploration activity index from web shopping logs. We

then use them for classifying regulatory focus of the consumer. This research has the contribution to show the possibility of

systematization of consumer behavior theory as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ol of social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on

this attempt, we will extend the research to IT services adapting theories on other areas.

Keywords : Regulatory Focus Theory, Product Type, Classification, Personalization, Web Shopping Log, User Modeling,

Information Exploration Activity Index

1. 서 론1)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에서는 소비 행동을 일으키는 이유(원인)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한다. 소비자행동에서는 소비자(혹은 사

용자)의 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적 요

인(Internal Influences)과 외적 요인(External Influences)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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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설명한다[1]. 내적 요인으로는 인구통계정보

(Demographics), 생활방식(Lifestyle), 동기(Motivation), 개

성(Personality),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신념

(Belief), 느낌(Feeling) 등이 있으며, 외적 요인으로는 문화

(Culture), 지역(Locality), 과거 경험 참조 집단(Past

Experience Reference Group)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행동 요인들은 이미 상당부분 개인화 서

비스 관련 데이터마이닝 연구들[2-6]에서 고려되고 있다. 그

러나 내적 요인 중 동기, 개성, 태도, 신념, 느낌 등 다소 추

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2009년도부터 개인화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아직은 연구의 초기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2,3].

사람의 개성을 개인화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중,

Hu와 Pu의 연구 결과[3]에 따르면 사람의 개성(혹은 성향)

http://dx.doi.org/10.3745/KIPSTB.2012.19B.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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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별 정보탐색활동성 지수

을 추천 시스템에 반영하였을 경우, Cold Start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가 최소화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협력적 여과

(Collaborative Filtering) 추천 기법의 성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u와 Pu의 연구에서 사람의 개성을 분류

하기 위하여 이용한 심리학 분야 개성 판별 도구의 경우,

분류된 사람의 개성과 실제 구매 행동 간의 상관성이 검증

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개인화 서비스에 바로 적용

하기에 다소 미흡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소비자행동에서는 사람의 내적 요인, 특히 개

성에 속하는 사람의 성향(Propensity)을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Influential

Factor)으로 제시한다[7]. 사람의 성향에 대한 소비자행동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인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8]에 따르면 사람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상

과 희망, 열망 등을 조절기제(Control Mechanism)로 가지는

향상초점(Promotion Focus)과 의무, 책무, 책임감을 조절기

제로 가지는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이라는 두 가지 유

형으로 사람의 성향이 나누어진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두 가지 성향은 정보의 탐색 및 처리 과정, 대안의 평가 방

식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절초점이론에 의하여 분류된

사람의 성향이 개인의 선호도(Preference)를 형성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행동 이

론의 시스템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웹쇼핑 로

그로부터 소비자 별 행동변수를 추출하고, ‘정보탐색활동성

지수’를 정의한다. 또한, 소비자 별 행동변수, 정보탐색활동

성 지수를 입력변수로, 설문에 의한 소비자 조절초점성향

분류 결과(향상/예방 초점)를 목표 변수로 하는 소비자 조절

초점성향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소비자행동 이론에서는 제품 유형 분류 중, 쾌락재

(Hedonic)와 실용재(Utilitarian)로 나누어 많은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10,11]. 쾌락재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긍정적 흥

분 등과 같은 감정들을 제공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꽃, 의류,

음악, 스포츠카, 고급 시계, 초콜릿 등과 같은 제품들이 있

다. 반면에 실용재는 제품의 기능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제

품을 의미하며 전자레인지, 미니밴, 주택 보안 시스템, 개인

컴퓨터 등과 같은 제품들이 있다[11].

이와 같은 제품유형은 조절초점이론과 서로 상관관계가

깊은 요소들로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 사례들

이 다수 존재한다[10,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행

동 분야 공동연구자들이 ‘웹쇼핑로그’에 등장한 제품들을 분

류한 결과 중 쾌락재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소비자 별 정보

탐색활동성 지수’를 추출하는데 활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소비자 조절초점성향 자동 분류 방법을 설

명한 후, 3장에서는 제안방법에 대한 실험결과를 논의한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고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소비자 조절초점성향 자동 분류

2.1 소비자 별 행동변수 추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웹쇼핑로그’는 소비자 ID, 소비자가

탐색한 제품의 ID, 해당 제품 페이지 내에서 발생한 클릭

이벤트, 해당 웹페이지(URL)에 접속한 시점 등의 정보로 구

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c가 특정 제품페이지 p내에

서 발생시킨 ‘제품페이지 내 클릭이벤트 로그’를  로 정의

한다. 또한 웹쇼핑로그에서 추출된 소비자 별  를 가공하

여 소비자 별 행동변수를 추출한다.

소비자 별 행동변수는 크게, ‘제품 정보 탐색’ 및 ‘대안 탐

색’ 변수로 구성된다. 제품 정보 탐색 변수 추출을 위해서는

제품별 온라인 구전 참조(상품리뷰, 상품리뷰 등급, 일반리

뷰, 일반리뷰 등급 등), 구매 의도(장바구니, 구매하기, 찜하

기 등) 등의 행동 유형에 대하여 클릭 수, 클릭 여부, 소요

시간 등의 행동변수들을 추출한 다음, 이들 행동변수와 제

품페이지 내 총 클릭 수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한 총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를 구하여 제품정보 탐색 변수를

생성한다. 또한 ‘대안탐색’ 변수는 ‘소비자가 접속한 전체 제

품페이지의 수’로 정의된다.

2.2 소비자 별 정보탐색활동성 지수 추출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내면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절초점성향이 모두 내재되어 있으며 상황적인 요인에 의

해 이 중 하나의 조절초점 상태로 일시적인 점화가 일어나

기도 한다”라는 Higgins의 연구 결과[8]와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정보탐색행동의 차이를 언급한 연구 결과[8-10]에 기

반하여, 소비자가 제품 정보 탐색 행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정도를 추론하는 식 (1)을 제안한다. 식 (1)에서

 는 소비자 c가 제품 페이지 p 내에서 활발한

제품 정보 탐색 행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진

함수이며 q는 소비자 c가 탐색한 제품 중 쾌락재에 속하는

제품 페이지의 개수를 의미한다. 또한 식 (1)에서 쾌락재에

속하는 제품 페이지만 이용하는 이유는 실용재에 속하는 제

품 페이지 내에서 정보탐색활동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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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of Activ
ated(Tc,p)

# of 1-
Activeated
(Tc,p)

q
Result

of (1)

1 0 2 2 -1

10 2 2 4 0

104 3 1 4 0.5

표 1. 소비자 별 정보탐색활동성 지수 계산 결과

Table 1. Example of calculation of Exploration Activity Index

Rules for Promotion - contains 2 rule(s)

Rule 1 for Promotion

if WishListClickBin_Min <= 0

and AlternativeProductPageCnt > 5

then Promotion

Rule 2 for Promotion

if WishListClickBin_Min <= 0

and AlternativeProductPageCnt <= 5

and ExplorationActivityIndex <= -1

then Promotion

Rules for Prevention - contains 2 rule(s)

Rule 1 for Prevention

if WishListClickBin_Min > 0

then Prevention

Rule 2 for Prevention

if AlternativeProductPageCnt <= 5

and ExplorationActivityIndex > -1

then Prevention

Default: Prevention

그림 1. 학습된 소비자 조절초점성향 분류 규칙

Fig. 1. Rules for classifying regulatory focus of consumer’s

learned by C5.0

Table 1은 소비자 별로 식 (1)을 계산한 결과의 일부이

다. 소비자-104번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행동을 수행한 탐색

대안(제품 페이지 p)의 개수가 세 건, 활동적이지 않은 행동

을 수행한 탐색 대안의 개수가 한 건이므로 식 (1)에 따라

0.5 (=(3-1)/4) 정도의 정보탐색활동성을 지닌 것으로 계산

된다. 반면 소비자-1은 비활동적인 행동만을 수행한 소비자

로 식 (1)에 따라 –1 정도의 저조한 정보탐색활동성을 지

닌 것으로 계산된다.

식 (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발한 제품 정보 탐색

행동이 나타난 제품 페이지와 그렇지 않은 제품 페이지를

분별하는 이진함수 값  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군집화 문제로 정의하고 제품

별 온라인 구전 참조에 대한 클릭 수 및 클릭 여부 등의 행

동변수, 제품페이지 내 총 클릭 수, 소요시간 등을 입력변수

로 하여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입력변수의

선정은 소비자행동 분야 공동 연구자들이 수행한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행동 차이 관련 가설에 대한 검증 실험 결과

[12]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측정대상(전체리뷰, 제품페

이지 내부)에 속하는 변수들 중, 군집 알고리즘 성능 평가

척도인 실루엣(Silhouette)[13]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변수들

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집화 결과에 따라 온라인 구전 참조, 제품페이지 내 총

클릭 수 및 소요시간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높은 군집을 ‘활

발한 제품 정보 탐색 행동 군집’(Cluster-1)으로 정의하고

나머지 군집을 ‘활동성이 저조한 제품 정보 탐색 행동 군

집’(Cluster-2)으로 정의하였다.

2.3 소비자 조절초점성향 분류

본 연구에서는 2.1절에서 추출한 ‘소비자 별 행동 로그’와

2.2절에서 추출한 ‘소비자 별 정보탐색활동성 지수’를 결합하

여 소비자 조절초점성향 분류기를 학습 및 검증하기 위한

CV(Cross Validation)데이터를 구성한다. 그러나 2.1절에서

추출한 ‘소비자 별 행동 로그’는 변수의 개수가 총 196개로

모든 변수를 분류기 학습에 이용할 경우, 의미적으로 중복

되는 변수들 간의 충돌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분류

정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조).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Statistic에 기반한 p-value[14]를 계산하여

각 속성변수에 대한 중요도를 추출한 후, 중요도가 0.9 이상

인 변수들을 의사결정나무(C5.0) 학습 알고리즘의 입력변수

로 이용한다. Fig. 1은 중요도가 0.9 이상인 변수 17개를 입

력변수로 이용하여 학습된 의사결정나무의 모형이다. Fig. 1

에서 WishListClickBin_Min은 소비자 c가 방문한 각 제품페

이지 p 내에서 장바구니 혹은 찜하기 버튼을 클릭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행동변수의 최소값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c가

방문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장바구니 혹은 찜하기를 클릭하

였을 경우에만 1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이 된다. 또한

AlternativeProductPageCnt는 사용자 c가 탐색한 대안의 개

수를 의미한다.

3. 실험 및 평가

3.1 웹쇼핑로그 수집

본 연구에서는 웹쇼핑로그 수집을 위하여 국내 종합쇼핑

몰 사이트 중 하나인 11번가(http://www.11st.co.kr/)를 분석

하여 소비자의 페이지 이동 경로 및 클릭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실험용 웹브라우저(이하 웹쇼핑로그 수집기)를 개

발하였다.

개발된 ‘웹쇼핑로그 수집기’를 이용하여 총 163명의 실험

참가자들로부터 총 7,078건의 웹쇼핑로그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험 참가자들의 조절초점성향을 측정하

였다. 조절초점성향 측정 결과, 64명이 향상 성향, 99명이 예

방 성향을 지닌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그룹의 비율 차이가 심한 경우, 한쪽 그룹에 치우친 분류

모델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63명의 예방 성향 소비자와 61명의

향상 성향 소비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총 124명의 소비자에

대한 ‘웹쇼핑로그’ 5,173건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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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All Variables
Importance

>= 0.95
Proposed Model

Accuracy 59.33% 52.31% 63.40%

그림 2. 변수조합에 따른 분류 성능 차이 비교

Fig. 2. Comparison result according to variable combinations

3.2 실험 방법

제안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C5.0)

의 입력변수 조합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가 방

법은 10-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였으며, 평가 척도는

분류 정확도(Accuracy)를 이용하였다. 단, 10-fold Cross

Validation 수행 시 fold 구성에 따라 성능 평가 결과에 차

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확인되어 10-fold Cross Validation을

10회 반복 수행한 평균 정확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3.3 실험 결과

Fig. 2는 변수조합에 따른 분류 성능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이다. Fig. 2에 따르면 제안방법(중요도 >= 0.9)이 중요도

가 0.95 이상인 변수들만 이용하여 분류기를 학습한 경우보

다 평균적으로 약 11% 포인트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를 이용하여 분류기를 학습한 경

우보다 평균적으로 약 4% 포인트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0.95 이상인 변수들만 이용하였을 경우의 성능

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정보탐색활동성 지수(Exploration

ActivityIndex)의 중요도(0.92)가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인하

여 입력변수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따라 중요도가 0.95 이상인 변수에 정보탐색활동성 지수

를 추가하여 의사결정나무를 학습한 결과, Fig. 1과 동일한

형태의 분류 규칙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를 이용하였을 경우에 성능이 저조한 이유는 비슷한 의

미의 변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서로 간에 간섭을 받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웹쇼핑로그를 이용하여 소비자 조절초점성

향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방법이 약 63% 정도의 정확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정보 탐색 로그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제품 정보 탐색활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소비자 별

정보탐색활동성 지수’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함

으로써 평균적으로 약 11% 정도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IT 융합 연구로서 소비자행동 분야

이론의 시스템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를 지닌

다. 이러한 시도를 토대로 향후 소비자행동 분야뿐만이 아

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을 IT 시스템 혹은 서비스

로서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 학습 알고리즘에 이용할 입

력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F-Statistic을 이용하여 계산된

변수중요도 값만으로는 최적의 변수조합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입력변수 선정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생성한 소비자 조절초점성향 분

류 모델이 실제로 의미 있는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행동 분야의 교차검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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